
▣ 심의 총평

ㅇ 사업 명 : 2022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 하반기 입주작가 선정 심의

ㅇ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

  - 2022년 6월 22일(수) 16시 /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회의실

ㅇ 심의위원 : 나푸름, 노희준, 윤고은(가나다 순) 

 ‘방’이라는 말만큼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다. 소설가에게 

‘방’은 일종의 감옥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다. 타인으로부터, 일상으로부

터 고립되어야만 세계와의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아이러니. 어쩌면 ‘방’

은 펜보다도, 종이보다도 더 본질적인 글쓰기의 전제조건일 것이다. 

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. 대부분의 작가에게는 사치이거나 꿈같은 얘기일 수밖

에 없다. 오죽하면 버지니아 울프가 글쓰기의 요건으로 ‘자기만의 방’과 ‘돈’을 꼽았

겠는가.

 심사도 쉽지 않았다. 작품을 평가하는 게 차라리 쉽지 않았을까. 지원서를 세 번 네 

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. 

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보니 의견이 많이 갈리지 

않을까 걱정했는데 채점한 결과가 대체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. 객관적인 결과는 

이미 나와 있었으나 ‘혹시’ 하는 마음에 꽤 긴 논의를 거쳤다. 앞으로 잘 쓸 수 있게 

도와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집중하면 ‘기회’의 편중이 생기지 않겠냐는 

의견이 있었다. 젊은 작가, 시작하는 작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

고민이 있었다.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니만큼 지원자의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

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느끼기도 했다. 여러 가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았으나 원래

의 채점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. 현재의 성과, 연령, 지역 등등에 

있어서 편향 없이 골고루 안배된 심사였다고 생각한다.

 22명의 지원자 중 4명을 선정하였다. 예비도 꼼꼼하게 검토했다. 지원서가 다소 건

조한 감이 없지 않았다. 앞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자신에게 ‘방’이 꼭 

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.

 선정된 분들께서는 꼭 좋은 작품 쓰시기를. 몹시 부럽다는 말로 심사 총평을 마칠

까 한다.

 심사위원 일동


